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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말소리장애는 가장 흔한 아동 의사소통장애 중 하나로, 취학 

전 아동의 약 10%–25%, 취학 아동의 약 6%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말소리장애와 관련한 원인은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

았으며,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 ‘원인

을 알 수 없는 말소리장애’로 진단된다. 말소리 결함의 원인을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국내외 연구자들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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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evaluation methods for the speech processing stages of phonological encoding, phon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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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언어학적 관점에서 말소리장애의 기저 요인을 탐구하고 이

를 바탕으로 말소리장애 집단을 세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

다(Kim & Ha, 2024). 
심리언어학적 관점에서는 정확한 말 산출이 복잡한 말 처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된다(Stackhouse & Wells, 1997). 
이 말 처리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는 음소 간 미세한 차이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변별하는 음운부

호화(phonological encoding) 단계이며, 두 번째는 말소리의 입력

과 출력 과정에서 음운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유지하는 

음운단기기억(phonological short-term memory) 단계, 그리고 마

지막으로 학습된 음운 규칙을 적용하여 발음 계획을 세우고 프

로그래밍하는 조음전환(articulation transcoding) 단계로 구분된

다. 각 단계는 서로 다른 능력을 요구하며, 특정 단계에서의 결

함은 고유한 오류 특성을 나타낸다.
음운부호화 단계에서는 음소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조작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 단계에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음소 간 

대치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음운적으로 유사

한 항목이나 비슷한 포먼트 구조, 유사한 주파수 등이 부호화 

과정에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Roepke et al., 2020). Caramazza 
et al.(1986)은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비단어 따

라말하기 과제에서 조음 방식을 공유하는 음소 간 대치 오류를 

자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Shriberg et al.(2012)는 음운부호화 

결함이 음운 표상의 정확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특히 공유되

는 조음위치나 조음방법 간의 혼동이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ttlinger et al.(2013) 또한 음운적으로 유사한 항목

이 청지각적 부호화 과정에서 혼동을 일으켜 유사 항목 간 대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음

운적으로 유사한 항목 간의 대치 오류가 청지각적 부호화 능력

과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음운단기기억 단계는 음운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유지

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기억 용량이 제한적이거나 특정 음운정

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전에 저장된 

음운정보가 새로운 음운정보의 처리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음운단기기억의 작업 공간에서 간섭과 혼란이 발생할 때 관찰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오류는 음소의 생략과 동일한 음소의 반복

이다(Ellis, 1980). 더불어, 음운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서는 정보가 순서대로 기억되고, 이후 처리 과정에서도 순차적

으로 접근하여 정보를 올바르게 배열해야 한다(Ryu & Ha, 
2018).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음소 간의 전환 

오류, 또는 음절 구조의 재편성 등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McCormack et al., 2000). 이러한 오류는 음운정보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저장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Oh & Ha, 2021). 
따라서, 대상자가 음운정보를 어떻게 유지하고, 조작하며, 재생

산하는지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오류

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조음전환 단계에서는 조음 운동을 계획하고, 이를 프로그래

밍하여 실행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조음의 전환은 

말 움직임의 속도, 강도의 변화, 그리고 분절음, 음절, 형태소 경

계 내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적인 이상을 기반으로 한다(McCabe 
et al., 2017). 발화를 위한 운동 계획에는 개별 음소에 대한 공간

적 지시뿐만 아니라 타이밍에 대한 시간적 지시도 포함된다(Oh 
& Ha, 2021). 동시조음 과정에서 이러한 타이밍 조절에 실패할 

경우,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음이나 모음 

등 음소가 첨가되거나(Shriberg et al., 2009), 운동 명령의 부조화

로 인해 유·무성음이 대치되거나, 성대가 과도하게 긴장되어 평

음이 경음으로 대치되거나, 종성 위치에 새로운 음소가 첨가되

어 뒤따르는 음소가 경음화되는 현상(예: ‘메뚜기’→/메뚝끼/)이 

관찰될 수 있다(Oh & Ha, 2021). 또한, 이러한 결함은 발화 속도

가 느려지는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Kim, 2003). 따라서 조

음전환의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음소의 첨가나, 유·무성음

의 대치 오류와 같은 현상들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음운부호화, 음운단기기억, 조

음전환과 같은 말 처리 단계는 각각 고유한 특성을 지니며, 이
러한 특성에 따라 관찰되는 오류의 형태도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말 처리 능력을 평가할 때 단계

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대치, 생략, 왜곡 등의 넓은 

범주로 접근하여 음소와 음절 수준에서 자·모음의 정확도

(Kalnak et al., 2014; Lee & Sim, 2003; Pham et al., 2018)와 항목 

정확도(Hwang, 2014; Hwang & Ha, 2010; Láazaro et al., 2018)를 

측정해왔다. 이러한 방법들은 표면적인 오류를 파악하는데 유

용할 수 있으나, 말 처리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서는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가령, 음운부호화 능력에 결함이 있을 경우나 음운단기기억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모두 넓은 범주의 ‘대치’ 오류가 나타

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대치 오류라고 해도, 이 오류가 발생

한 말 처리 단계에 따라 그 특성이 상이할 수 있다. 앞서 열거한 

선행연구와 같이 음운을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치 

오류는 유사한 음소 간의 대치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반면, 음
운단기기억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치 오류는 길이가 긴 음절 내

에서 음소 전환이나 동일한 음소의 반복으로 인한 대치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같은 대치 오류라고 하더라도, 그 특성

에 따라 해당 오류가 음운부호화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인지, 음
운단기기억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

며,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큰 범주의 오류에 대한 음소정확도 

평가방식으로는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말 처리 단계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오류 기준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문헌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특성을 규정하고, 이러한 오류 특성을 반영한 오류율 또는 

정확도를 토대로 집단 간 수행력이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

였다. 구체적으로, 동일한 조음특성 간 대치 오류를 음운부호화 

능력으로, 순서(전환), 반복, 생략 오류를 음운단기기억 능력으

로, 유·무성음 간 대치 오류와 음소 첨가 오류를 조음전환 능력

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각 오류 특성에 따른 수행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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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교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조음특성에서 발생하는 대치 오류율 및 정확도는 

의사소통장애 집단과 일반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가?
2. 순서(전환), 반복, 생략 오류율 및 정확도는 의사소통장애 

집단과 일반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가?
3. 유․무성음 간 대치, 음소 첨가 오류율 및 정확도는 의사소

통장애 집단과 일반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가?

2. 연구 방법

2.1. 문헌검색

음운부호화, 음운단기기억, 조음전환 능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국외 데이터베이스와 학술지 검색을 통

해 관련 연구들을 수집하였다. 국외 데이터베이스(Academic 
Search Complete, Eric, PsycoINFO, PudMed, Google Scholar)를 

사용하였고, 검색어로는 phonological memory deficits, immediate 
recollection of non-words, serial recall, phonological encoding, 
phonological perception, motor programming, phonological transitions, 
non-word repetition task를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또한 출판년도

는 2000–2024년 사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만으로 제한

하였다. 

2.2. 연구 선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규정한 오류분석 기준을 통해 집단 간 수

행 수준을 비교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자는 의사소통장애 아동과 성인, 일
반 아동과 성인을 포함하였고, 난독증 집단의 경우, 말 언어처

리 과정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외적으로 의사소통

장애 집단에 포함하였다. 그 외 행동, 정서, 정신 문제를 보이는 

집단은 제외하였다. (2) 연구방법으로는 듣고 즉각 회상해서 말

하기, 비단어 따라말하기, 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를 실시한 연구

는 포함하였으며, 그 외 숫자 따라말하기, 판단하기, 쓰기, 기기

영상 분석 등의 과제를 사용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3) 비교집단

으로 일반 발달 아동 또는 성인을 포함하였으며, 그 외는 제외

하였다. (4) 결과 산출은 공유되는 조음 특성 간 대치 오류를 반

영한 오류율 또는 정확도, 순서(전환), 반복, 생략 오류를 반영한 

오류율 또는 정확도, 유·무성음 간 대치 오류 및 음소 첨가 오류

를 반영한 오류율 또는 정확도로 분석한 연구를 포함하였으며, 
이 외의 방법으로 분석된 연구는 제외하였다. (5) 연구는 무작위 

대조 연구, 준실험 연구를 포함하였으며, 개별 사례 연구, 조사 

연구, 질적 연구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총 21편의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자세한 선정 기준은 표 1에 제시하였고, 
선정 과정은 그림 1에 순서도로 제시하였다. 

Inclusion criteria Exclusion criteria

Subject

Children or adults with typical 
development

Children or adults with 
communication difficulties

Children or adults with dyslexia 
and poor reading comprehension

Children and adults 
with psychological,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Method

Immediate serial recall task
Serial recall of items task
Repeat the non-words task

Repeat the words task

Digit span task
Read task
Write task 
Judge task

Results

Phonological encoding
: Substitution error results 

between identical articulatory 
features

Phonological short-term memory 
: Sequence, repetition, and 

omission error results
Articulation transcoding

: Substitution error results 
between voiced and voiceless 

sounds, phoneme addition error 
results

Error rate without 
analysis criteria

Accuracy without 
analysis standards

Design Randomized controlled study
Quasi-experimental study

Individual case studies
Research study

Qualitative research

표 1. 연구의 선정기준
Table 1. Selection criteria fo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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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base 
[Total=761]

↓  
Excluding research design

Individual case studies=16
Research study=42

Qualitative research=31

↓ [n=588] 

Exclusion from research subjects

Children and adults with psychological,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18

Etc.=6

↓ [n=564] 

Excluding research methods

Digit span task=194
Judge task=98

Read and Write task=42
Etc.=10

↓ [n=220] 

Exclusion of research results

Error rate without analysis criteria=94
Accuracy without analysis standards=105

[n=21] 

Finally selected studies
[Total=21]

그림 1. 연구의 선정 절차
Figure 1. Flow chart of studies included from database searching

3. 자료분석

3.1. 연구의 질

연구의 질적 평가를 위해 Gersten et al.(2005)의 필수적인 질 

지표(essential quality indicator)를 사용하여 3점 척도(1점: 부적

절, 2점: 불명확, 3점: 적절)로 평가하였다. 집단별 할당 방법, 실
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평가내용, 본 연구의 목적과 

연관된 결과 측정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21편 논문의 논

문 중 7편은 평균 2.5점, 14편은 평균 3점으로 평가되었다.

3.2. 출판편향 검증

포함된 연구들의 출판편향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 funnel plot
을 통해 좌우대칭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한 후(그림 2), 비대칭성

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Egger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bias=2.74(t=1.98, df=19, p>.05)로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

에 대한 출판편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 분산 도표
Figure 2. Funnel plot

4. 자료코딩 및 메타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 21편의 연구에 포함된 과제분석의 

특성 및 연구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코딩하였고, 각 문헌의 

연구자, 출판년도, 독립변인 및 종속변인의 통계적 수치(평균, 
표준편차, 표본크기, p값, t값)를 사용하여 효과크기를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메타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 CMA4(Com-
prehensive Meta-Analysis. 4, Biostat Imaging LLC, Addison, TX, 
USA)를 사용하였고, 평균 효과크기는 Hedge’s의 g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전체 21편의 문헌 중 10% 이상에 해당하는 2건의 논문에 대

해 독립된 연구자가 코딩하고,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평가자 간 신뢰도는 100%를 나타내었다.

5. 연구결과

5.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총 21편의 논문은 아동부터 

성인까지를 모두 대상으로 하였다. 총 1,442명의 대상자 중 일

반집단 889명, 난독증 집단 195명, 말소리장애 집단 174명, 언어

지연 집단 95명, 실행증+실어증 집단 64명, 아동기말실행증 집

단 12명으로 구분되었고, 연령은 3세부터 84세까지 다양하였다. 

5.2. 음운부호화 오류특성에 따른 효과크기

공유하는 조음 특성 간 대치 오류율 및 정확도에 대해 집단 

간 수행 차이를 분석한 결과, 효과크기는 g=.46, p<.05, 95% 신
뢰구간[.01, .91]으로 나타났다(그림 3). 이는 의사소통장애 집단

이 조음 특성 간 대치 오류를 더 빈번하게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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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음운부호화 메타분석 결과
Figure 3. Phonolgical encoding meta-analysis results

5.3. 음운단기기억 오류특성에 따른 효과크기

순서(전환), 반복, 생략 오류율 및 정확도에 대한 집단 간 수

행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효과크기는 g=.57, 
p<.05, 95% 신뢰구간[.11, .1.02]에 해당되었다. 이는 의사소통장

애 집단이 순서, 반복, 생략 오류를 더 빈번하게 나타내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음운단기기억 메타분석 결과
Figure 4. Phonological short-term memory meta-analysis results

5.4. 조음전환 오류특성에 따른 효과크기

유·무성음 간 대치, 새로운 음소 첨가 오류율 및 정확도에 대

해 집단 간 수행 차이를 살펴본 결과, 효과크기는 g=.63, p<.05, 
95% 신뢰구간 [.01, 1.25]에 해당되었다(그림 5). 즉, 의사소통장

애 집단이 유·무성음 간 대치, 음소 첨가 오류를 더 빈번하게 나

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 조음전환 메타분석 결과
Figure 5. Articulatory transition meta-analysis results

6.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통해 말 처리 단계를 음운부호화, 음운

단기기억, 조음전환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평가방법의 근간

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도부터 2024년까지의 

관련 연구 중 선정기준에 따라 총 21편의 연구를 선정하였고, 
각 단계별 오류특성에 대한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연구에 참

여한 대상자는 총 1,442명으로, 대상자 중 일반집단 889명, 난독

증 집단 195명, 말소리장애 집단 174명, 언어지연 집단 95명, 실
행증+실어증 집단 64명, 아동기말실행증 집단 12명으로 분석되

었다.
먼저, 조음특성 간의 대치 오류를 통해 집단 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

사소통장애 집단이 음소를 정확히 인식하고 구별하는 데 어려

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지각적 혼동이 동일한 조음위치나 

조음방법을 가진 음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결과는 Flemming(2005)과 Ettlinger et al.(2013)가 보고

한 바와 같이, 동일한 조음 특성을 가진 음소들 간 혼동이 빈번

하게 발생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다. 또한, Miller & Nicely(1955), 
McQueen et al.(2006), 그리고 Shriberg et al.(2009) 등의 연구에서 

음운부호화 결함이 조음방법을 공유하는 자음 간의 대치나, 조
음방법이 동일하면서 조음위치만 다른 음소로의 대치 오류와 

청지각적 결함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와도 부합

한다.
말소리를 인식하는 초기 단계에서 인간은 음소를 범주화하

여 처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음향학적 특성이 유사한 음소들

은 동일한 범주로 인식되기 쉽고, 이러한 유사성은 음소 간의 

음향적 차이를 정밀하게 부호화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음운부호화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를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정확한 말소리 산출을 위한 필수 요소이

며, 나아가 말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

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메타분석 결과는 음운부호화 능력을 평

가할 때, 동일한 조음 특성을 공유하는 음소의 정확한 지각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 기준이 음운부호화 능

력 평가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순서(전환), 반복, 생략 오류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차이에 중간 정도의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고 나타났다. 음운 

단기기억과 관련한 연구 7편에서 오류 특성을 조사한 결과, 오
류 유형은 크게 순서 오류, 생략 오류 , 목록 내 항목 반복 오류 , 
결합 오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중 가장 보편적으로 관

찰되는 오류는 위치가 바뀌는 순서(전환) 오류(예: ABCD→

ABDC), 마지막이나 처음에 들었던 항목으로 반복하는 반복 오

류(예: ABCD→ABBB), 들었던 항목 일부를 빠트리는 생략 오류

(예: ABCD→AB) 등이다.
Burgess & Hitch(1999)의 연구에 따르면, 들은 항목을 정확하

게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는 맥락 노드와 항목 정보 간의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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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단기기억 용량이 제한적일 경우, 맥락 

노드의 패턴이 왜곡되거나 잘못 재생되면서 결과적으로 잘못

된 순서로 회상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즉, 기억 용량이 부족하

면 정보의 정확한 순서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순서(전
환) 오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도 기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이 두 효과는 정보를 연속적으로 회상할 때 목록의 앞부분

과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인출

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반면, 목록의 중간 부분에 위

치한 항목들은 단기기억의 한계로 인해 특정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러한 오류로는 생략과 대치 오류가 있다(Thomas & 
Nelson, 2001). 

초두 및 최신효과에 따른 대치 오류는 처음에 들었던 음소나 

마지막에 들었던 음소로 대치되는 경우이다. 이는 기억의 편향

이 음소 인식과 회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편향은 동일한 항목으로의 반복 오류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메타분석 결과는 음운 단기기억의 오류를 이

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순서(전환)오류, 반복 오류, 
생략 오류의 발생 원인은 단기기억의 용량 제한과 그에 따른 맥

락 노드 패턴 왜곡,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의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이를 바탕으로 음운단기기억 능력을 평가한다면 보

다 정교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음소 첨가 오류 및 유·무성음 간 대치 오류를 통

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간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나

타났다. 
조음운동을 위한 근육 움직임이 잘 조직되려면, 말 운동 프로

그래밍과 관련된 정확한 명령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명령

은 다양한 조음기관의 적절한 협응, 근육 움직임의 조절, 그리

고 타이밍 제어가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비정

상적인 말 산출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보통 말실행증과 아동기말실행증 집단에서 이러한 비정상적

인 말 산출 오류가 두드러지며, 연구에 따르면 이 집단에서는 

유성 자음을 무성 자음으로 대치를 하거나, 단어 내 음절 간 발

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음이 왜곡되거나 모음 또는 비음이 첨

가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Shriberg et al., 
2009). 국내 중재연구에서도 아동기말실행증 아동이 /주사기/를 

[주칵끼], /거부기/를 [겁끄디], /고구마/를 [고몸마]로 발화하며 

음소를 첨가하거나 경음화로 대치하는 비정상적인 오류를 보

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오류는 조음전환 과정에서 시간

적, 공간적 파라미터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Oh & 
Ha, 2021).

정리하면, 음소 첨가와 유·무성음 간 대치 오류는 말 운동 계

획 및 프로그램의 생성, 수정, 인출 과정에서의 결함을 시사한

다. 이러한 오류를 분석함으로써 조음전환 능력을 평가할 수 있

으며, 이는 말운동 관련 특정 집단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추상적인 말 처리 단계를 음운부호화, 음운단기기

억, 조음전환의 세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의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말소리장애의 

원인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오류 분석

을 넘어, 대상자가 직면한 결함의 기저 원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세분화된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대

상자의 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

고, 보다 효과적인 중재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류 특성 규준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증거 기반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오류 특성 규준의 신뢰성을 더욱 높

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말·언
어장애 집단을 대상으로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 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한 과

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말소리장애, 나아

가 의사소통장애의 보다 정교한 평가와 중재 전략 개발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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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메타분석을 통한 말 처리 분석방법의 효과 연구:

음운부호화, 음운단기기억, 조음전환을 중심으로*

류 은 주1,2․하 지 완1

1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2아이마중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심리언어학적 관점에서 말 처리 단계를 음운부호화, 음운단기기억, 조음전환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평가방법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연구 중 선정 기준에 따라 총 21
편의 논문을 메타분석하였으며, 총 1,442명의 대상자를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반집단, 난독증 집단, 말소리

장애 집단, 언어지연 집단, 실행증+실어증 집단, 아동기말실행증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음운부호화 오

류 특성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효과크기는 g=.46, 음운단기기억 오류 특성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효과크기는 

g=.57, 조음전환 오류 특성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효과크기는 g=.63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대치 오류, 순서 및 반

복 오류, 음소 첨가 및 유·무성음 간 대치 오류가 해당 능력 평가에 유용한 지표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말·언어장

애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데 기여하며, 오류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말 언어장애의 원인을 보다 명확

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말·언어장애 집단을 대상으로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

제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 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제안된 분석 방법의 타당성을 검

증하고, 말 언어장애 평가와 치료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음운부호화, 음운단기기억, 조음전환




